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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 마하라단나라하라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
었다. 첫째는 마하부나영, 둘째는 마하데바,
셋째는 마하살타였다. 어느 날 왕은 왕비와
세 왕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산책을 하다 잠시 숲속에서 쉬고 있었다.  
세 왕자는 숲 속을 돌아다니다 어미 호랑

이와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발견했다. 어
미 호랑이는 너무 굶주려 젖 먹일 힘도 없
었다. 오히려 배가고파 새끼들을 잡아먹으
려 했다. 
막내 왕자가 형들에게 물었다. 

“어미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새끼를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그냥 두었다간 새끼
를 잡아먹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무얼 먹고 삽니까?”
“갓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이다.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같구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자꾸나.”
“알겠습니다. 형님들 먼저 가십시오. 바
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때 마하살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나고 죽었을 것
이다. 하지만 탐욕과 성냄으로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 호랑이를 만난 것은
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몸을 어떻
게 유지하기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
하다.’
마하살타는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몸을 보시하겠다.”
하지만 호랑이는 음식 먹을 기운조차 없

었다. 마하살타는 나뭇가지를 주어 자신의
팔을 찔렀다. 그리고 호랑이 입을 벌려 자
신의 피를 먹였다. 호랑이는 겨우 그 피를
핥다가 기운을 차렸다. 그리고 마하살타를
잡아먹고 말았다. 
형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마하살타가 돌

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형들은
다시 길을 되돌아가 마하살타를 찾기 시작
했다. 그런데 형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하살타가 호랑이에게 잡혀먹은 후였다.
형들은 호랑이 앞에 놓인 마하살타의 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왕과 왕비에게 전했다.

마하살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과
왕비는 한 걸음에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 스스로 호랑이에게 잡혀먹었습니
다.”
왕비가 말했다.

“간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다. 작은 비둘
기 세 마리가 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매가 와서 그 중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 죽
은 비둘기가 마하살타 일 줄이야….”
왕과 왕비는 아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

며 울었다. 마하살타는 죽어 도솔천에 태어
났다. 마하살타는 하늘에서 인간계를 바라
보니 아직도 왕과 왕비가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의 죽음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구나…. 내가 죽은 이유를 다시
알려드려야겠다.’
마하살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왕

비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마하살타야, 다시 살아 돌아 온 거냐.”
“아닙니다. 저는 도솔천에 있습니다.”
“어찌해 호랑이에게 잡혀 먹은 것이냐.”
“아버지,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
오. 저는 굶주린 호랑이의 목숨을 살려 도
솔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악을 행하면 지

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면 하늘에 태어나
는 법입니다. 저는 한 점 억울함이 없습니
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무 슬퍼하
지 마십시오.”
마하살타는 하늘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왕과 왕비에게 꽃비를 내려주며 슬픈 마음
을 위로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일곱 가지 보석으로 만든
함을 만들어 마하살타의 뼈를 넣고 땅 속
에 묻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탑을 세워 매
일 같이 기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백성
들도 매일같이 탑을 돌며 기도해 많은 복
을 받게 됐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마하살타가

지금의 나이다. 나는 예전에 생사의 고통에
서 떠나 큰 자비심을 내었기에 지금 부처
가 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급한 목숨을
구해 지금은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
나게 됐느니라.”

구성=이은정기자 soej84@hyunbul.com

“내가 호랑이 너에게 몸을 보시하겠다”‘현우경’이야기(23)

도솔천에 태어난 왕자

삽화·강병호

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국민은행:9011-554-2988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3,500원(50권 이상)   5,000원(1권)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크 기 : 220㎜×310㎜

정 가할인가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4,200원(50권 이상)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3,500원(50권 이상)   
5,000원(1권)정 가

할인가

정 가

할인가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150원(500장 이상)   

200원
•구 성 : 한지낱장
•크 기 : 636㎜×313㎜

정 가

할인가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14,000원(10권 이상)   20,000원(1권)
•내 지 : 한지 108장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크 기 : 435㎜×300㎜

정 가할인가

⇍한지백팔사경5종⇍ ⇍사경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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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예수재함A(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50개 1박스)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동남 동녀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B형-남 B형-여

금강경탑다라니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개 30,000원

•남자/여자/위패

금강호신경
600조 @20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정가 1,000원 정가 25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반야심경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200원
•구 성 : 한지낱장
•크 기 : 636㎜×313㎜
•종 류 : 한문,한글

정 가

할인가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